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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역
홀수형

[A]

㉠ ㉡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ㄱ, ㄹ ㄷ

④ ㄹ ㄱ, ㄷ ㄴ

⑤ ㄹ ㄷ ㄱ, ㄴ

<보 기>

ㄱ. 일반적인 주격 조사는 ‘이, 가, 께서’인데 선행 체언이

단체일 경우에는 ‘에서’가 결합한다.

ㄴ. 유정 명사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에게’로 결합하고

무정 명사 뒤에서는 ‘에’로 결합한다.

ㄷ.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는 ‘-어라, -아라’인데 ‘오-’는 명령형

어미로 ‘-너라’가 결합하여 ‘오너라’로 쓰인다.

ㄹ.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을’로 결합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를’로 결합한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한의 문법 단위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는 그 형태 역시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일부 형태소의 경우,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둘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는 대개 그것이 나타나는 조건이 음운론적 차원인지 형태론적

차원인지에 따라㉠음운론적 이형태와㉡형태론적 이형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은 앞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 ‘-았-’이, 음성 모음일 경우에 ‘-었-’이 결합하는데,

이는 모음이라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였-’은

오로지 어간 ‘하-’ 뒤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하-’라는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이므로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형태 중에는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사격 조사 ‘에게’가 ‘께’로

나타나는 것은 음운론적 이형태나 형태론적 이형태로 설명하기

어렵다. ‘께’는 선행 체언이 높임의 대상일 때 나타나기 때문

이다. 즉, ‘높임’이라는 의미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형태는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와 ‘의’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

인데, 무정 명사 혹은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서는 ‘ㅅ’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 ‘ㅅ’이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가 아닌 선행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른 이형태인 것이다.

1. <보기>의 ㄱ~ㄹ이 윗글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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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그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 ‘국밥[국빱]’에서는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지만 ㉡ ‘닿고[다코]’에서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또한 ㉢ ‘닭[닥]’에서는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고, ㉣ ‘한입[한닙]’에서는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보 기> 

[탐구 내용]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게, 께’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太子ㅣ 臣下그가 닐오(태자가 신하에게 가 말하되)

∙ 범의그해배 되니(범에게 해를 당한 바가 되니)

∙ 王ㅅ그가리라(왕께 가리라.)

(나) 근대 국어

∙ 太子ㅣ 臣下의게 가 닐오(태자가 신하에게 가 말하되)

∙ 범의게 해배 되니(범에게 해를 당한 바가 되니)

∙ 王가리라(왕께 가리라.)

(다) 현대 국어

∙ 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라)

중세 국어에는 오늘날 ‘에게, 께’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 한편, 중세 국어에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인 ‘그’가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그곳에’라는 의미이다.

[탐구 결과]

중세 국어의 ‘그, 의그, ㅅ그’는 관형격 조사와 공간을

가리키는 말의 합성어였는데, 근대 국어를 거쳐 하나의 조사로

굳어졌으며 오늘날에도 관형격 조사의 흔적이 남아 높임의 대상이

아닌 체언에는 ‘에게’, 높임의 대상인 체언에는 ‘께’가 결합한다.

2.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그’와 ‘의그’는 선행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른

이형태 관계이다.

② (나)에서 ‘의게’와 ‘’는 선행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른 이형태

관계이다.

③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근대 국어의 ‘의게’와 ‘’는 각각

중세 국어의 ‘그, 의그’와 ‘ㅅ그’가 변화한 형태이다.

④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의 ‘에게’와 께’는 각각

근대 국어의 ‘의게’와 ‘’가 변화한 형태이다.

⑤ (라)에 따르면, (가)의 ‘그, 의그, ㅅ그’, (나)의 ‘의게, ’는

오늘날 ‘~의 그곳에’에 해당하는 단어였다.

3. <보기>의㉠~㉣을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꺾지[꺽찌]’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②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서울역[서울력]’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밟히다[발피다]’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④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흙하고[흐카고]’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다.

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몫과[목꽈]’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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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탐구 과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데, 아래의 조항을 보고 ㉠~㉤의 띄어쓰기가 적절한지

판단해 보자.

•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덤벼들어 보아라.

•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잘난 체를 한다.

○ 자료

㉠ 그는 책을 읽어도 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 그녀의 선물은 나에게 별로 쓸데없는듯 하다.

㉢ 밖에 날씨를 보니 저녁에는 비가 올듯도 하구나.

㉣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 영수가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판단 내용 근거

① ㉠ 적절함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② ㉡ 부적절함 앞말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다.

③ ㉢ 부적절함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④ ㉣ 적절함 앞말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다.

⑤ ㉤ 부적절함 앞말이 합성 용언이기 때문이다.

<보 기>
 

아빠 : 여보. 거기 있는 신문 좀 나에게 주오.

엄마 : 알았어요.

아빠 : 민수야, 너희 누나에게 이것 좀 주어라.

민수 : 네, 알겠어요.

아빠 : 그리고 누나가 책을 주면 받아서 나에게 다오.

등급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하십시오체 주십니다 주십니까주십시오 주시지오

하오체 주오 주오 주오 줍시다

하게체 주네 주는가 주게 주세

해라체 주다 주지 주어라 주자

선생님 : 우리말의 특이한 용법 중에는 ‘주다’와 ‘달다’가 있어요.

두 말 모두 ‘어떤 것을 건네다’의 의미를 지니지만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것’과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 그리고 상대

높임 등급에 따라 그 쓰임이 달리 나타납니다. [B]의 상대

높임 등급표를 보고 [A]의 대화를 탐구해 보도록 해요.

[A] 대화

[B] 국어의 상대 높임 등급표

[학생의 탐구 내용]

[A]와 [B]를 보니, ⓐ

4.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① ‘달다’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십시오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② ‘달다’는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십시오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③ ‘달다’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오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④ ‘달다’는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게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⑤ ‘달다’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해라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4 국어 영역 홀수형

4
4

<보기 2>

○ ㉮ 堅實호미 (기름과 물이 견실함이)

○ ㉯ 請려 (부처와 중을 청하려)

○ ㉰ 즛두드려 (줄기와 잎을 짓두드려)

㉮ ㉯ ㉰

① 기름과 믈왜 부텨와 과줄기와 닙과

② 기름과 믈괘 부텨와 과줄기와 닙과

③ 기름과 믈왜 부텨과 와줄기과 닙와

④ 기름과 믈괘 부텨와 와줄기과 닙과

⑤ 기름과 믈와ㅣ 부텨와 을 줄기과 닙와

<보기 1>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음

뒤에서는 ‘과’, 모음 뒤에서는 ‘와’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그

쓰임에 있어서는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접속 조사를 통해 체언이 연결될 때 가장 후행하는

체언에도 접속 조사가 결합하였다.

○ 仁과 날와보니 (어짊과 나를 보니)

‘ㄹ’ 받침 뒤의 접속 조사 ‘과’는 ‘ㄱ’이 약화되어 ‘와’로

나타났다.

○ 과 믈와(종과 물을)

접속 조사 뒤에서 주격 조사는 ‘ㅣ’의 형태로 결합하였다.

○ 엄과 니왜 다 됴며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